
2026년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제에 졸업생으로 초청받아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의료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와 현장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Q1. 광주여자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떤 시간이었나요?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전공 공부에 충실했고, 
봉사활동과 다양한 기관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학과 기획처장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맡아 소통과 리더십을 키웠으며, 
학업 성적과 품행을 인정받아 총동문회장상을 받았습니다.

Q2.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한 이후 
어떤 경력을 쌓아오셨나요?

졸업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1년간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거쳐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살피고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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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재 의료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치료가 끝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진료과와 협력부서,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Q4.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실무자들과도 나누고 계신다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과 책임의료기관 관련 워크숍 및 강의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다른 실무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모교와 후배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나누고 계신데요.

Q6. 광주여자대학교는 지금의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여대는 저의 사회복지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모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수련에 도전했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며 지금의 의료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7.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먼저 경험해보고, 지금의 작은 경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실습,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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